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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하나님의 선지자’ 사무엘의 이름이
점점 유명해질 때쯤

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
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.

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
은이나 금, 나무로 된 조각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

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.

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고
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.

수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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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의 관리들이
회의를 열었어요.

“어허. 어찌하여 하나님께서.
이번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꼬...
 다들 꿀 먹은 사람처럼 가만있지 말고

의견들을 좀 내보시오, 의견들을!”

그러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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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, 저기... ‘실로’ 지역의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
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어떨까요?

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
생각해 보면 항상 언약궤가 곁에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.
 그러니 이번에도 언약궤만 있으면

당연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?”

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었어요.

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
귀중한 물건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

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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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
뉘우치는 대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‘방법’에만

온 정신을 기울였던 거예요.

어쨌든 사람들은 ‘실로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
언약궤를 옮겨왔어요.

대제사장 엘리의 악명 높은 두 아들도
언약궤와 함께 같이 따라왔죠.

“우와!!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돌아왔다!!!
 이제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야! 야호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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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찌나 신이 나서
소리를 쳤던지 온 땅이 쩌렁쩌렁 울렸어요.

저 멀리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도 들릴 정도였죠.

“아니, 이스라엘 녀석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?
 엊그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당해놓고

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게냐”

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염탐하고 돌아온
블레셋 군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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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헥헥. 장군님!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들이 믿는
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답니다!

소문에 따르면요, 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
이상한 힘이 막 생겨서요

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!”

그 말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.
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

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.
블레셋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
언약궤도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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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허... 이거 큰일이구만.
 다들 잘 들어라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

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.
 이스라엘의 노예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면
사나이답게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것이다!

다들 준비되었는가!!”

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은
도리어 블레셋의 사기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.

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
맞서 싸웠지만

이상하게도 전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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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? 이럴 리가 없는데?
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저들이 더 잘 싸우는 거지?

아이고, 일단 도망치고 보자!”

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어요.

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해 삼만 명이나 되는
군사들이 목숨을 잃었고, 살아남은 군사들도

모두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죠.
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

따로 있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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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
빼앗겨 버린 거였죠.

언약궤를 잃게 된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
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

한편, 실로 지역에서는 대제사장 엘리가
길가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.

엘리는 이미 나이가 98세나 된 노인이었고
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

하염없이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.

“이 철없는 아들 녀석들
언약궤를 내어주고 전쟁에 따라가다니.

 부디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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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이
실로에 도착했어요.

그 사람의 행색이 어찌나 초라했던지
입고 있는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

머리에는 시커먼 재를 뒤집어쓴 상태였죠.

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전쟁의
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

앞을 못 보는 엘리는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.

“거 무슨 일이오? 지금 다들 울고 있는 것이오?
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시오! 말 좀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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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자 초라한 행색의 군사가 엘리에게 말했어요.

“대제사장님, 싸움터에서
가까스로 살아 돌아오는 길입니다.

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.
그리고, 대제사장님의 두 아드님들도

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...”

“뭐, 뭐라고...?!”

몸이 쇠약했던 엘리에게 너무나도
가혹한 소식이었어요.

엘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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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그리고 대제사장님... 하나가 더 있습니다.
하나님의 언약궤를 

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.. 엉엉.”

그 말을 들은 엘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
이젠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.

그리고,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
의자 뒤로 쓰러지고 말았죠.

여러분 기억하나요? 이전 이야기에서
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가족이

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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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현실이 된 거죠.

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우상을 섬긴
이스라엘 백성들은

언약궤를 잃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.

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은
언약궤를 되찾아오지 못하는 걸까요?

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
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었을까요?


